
 

캘린더 기능 
` 
바쉐론 콘스탄틴이 제작한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시계 레퍼런스 57260은 캘린더 

기능 워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이를 통해 문명의 태초부터 시작되어 온 

인류의 삶의 리듬을 반영한다. 
 
사계절, 춘분과 추분 그리고 태양과 달의 주기에 기초를 둔 캘린더 기능은 

오늘날까지도 시계의 기능의 일부로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가장 널리 

통용되는 그레고리안 캘린더와는 구분되는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의 캘린더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중국, 이슬람, 조로아스터, 히브리와 힌두의 

달력은 특정한 종교적 축제나 연례 행사와 같은 것들을 계산하기 위하여 생겨났다. 

하지만 이 모든 달력들은 기본적으로 태양의 주기(태양력)나 달의 주기(태음력)에 

기초하거나 혹은 이 둘을 통합한 형태(태음태양력)임을 엿볼 수 있다. 
 
시계에 있어서 달력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특히나 자동적으로 윤년까지 고려해야 하는 퍼페추얼 캘린더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데, 이러한 시계들은 때로는 수백 년 간 별도의 조정이 없이 완벽하게 

스스로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별자리나 계절을 표시하는 시계들 역시 캘린더 

메커니즘과 필수 불가결의 관계에 있는데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만일의 

사태까지도 자동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에 전문적인 

워치메이커들에게 조차도 제작하기에 상당히 까다롭고 힘들기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캘린더 기능이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녹아 들고 시계의 다이얼에 표시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달력의 종류와 그 원리, 변칙들을 습득해야 

한다. 엄청나게 긴 주기를 지니는 특정한 환경 또는 특정한 목적이 존재하는 달력 - 

이를테면 기계식 캘린더 혹은 태음력, 태음태양력이나 메톤 주기는 온전히 

수학적으로만 계산이 가능하다. 이러한 주기는 기간이 더 길어질수록 더욱 

정확해지는 경향이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일반적인 태양력과 일치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부적인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그레고리안 달력 

현대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달력은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그 창시자인 그레고리 교황 

13 세가 1582 년에 율리우스 달력에서 생기는 오차를 수정 및 보완하여 처음 



 
소개하였다. 율리우스 달력은 BC 46 년에 처음 소개된 이후 유럽에서 사용되어 

왔는데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춘분과 맞물린 부활절의 날짜가 밀려 이 두 시점 

모두에 오차를 낳았다. 따라서 매 400년마다 윤달이 낀 해를 100년에서 97년으로 

줄인 그레고리안 달력이 이러한 오류를 개선하며 율리우스 달력을 대체하게 된 

것이다. 

 

그레고리안 달력에서는 매 해 4의 배수가 되는 해를 윤년으로 정하되 예외를 두어 

그 중에서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만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해는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1700, 1800, 1900년은 윤년이 아니나 2000년은 윤년이었다. 

그레고리안 달력을 채택하면서 이전 율리우스 달력에서 발생하던 오류들이 모두 

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년은 12개월, 365일로 나누어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졌다. 윤년에는, 2월에 윤일이 하루 포함되어 있다. 그레고리안 

달력은 이제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단 태양력이기 

때문에 달의 위상을 표시하지는 않고 있다. 

 

태양력 

그레고리안 달력을 포함한 대다수의 달력들이 태양력에 기초하고 있다. 정확히는 

365.2425 일인 365 일을 1 년의 기준으로 하는 태양력은 태양의 주변을 도는 달의 

궤도와 그 위치에 따라 춘분과 추분까지도 계산한다. 수평선 위로 태양이 기우는 

정도에 따라 날짜와 계절을 표시할 수 있다. 
 
태양력은 순환하는 주기와 종교에 기반을 둔 연례 행사의 날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면서도 사용하기 간편하여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태양의 궤도 

안에 지구의 위치에 따라서 날짜뿐만 아니라 달의 위상도 달라진다. 태양과 달의 

표시가 모두 필요할 경우에는 “태음태양력”을 사용하면 된다. 
 
태음력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태음력은 태양이 아닌 달의 위상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계절과는 관계가 없다. 그레고리안 달력에 바탕을 둔 태양력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사실이나 태음력은 여전히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 중국과 몽골의 

새해 등 많은 아시아 국가의 국경일을 계산하는 데 유용하다. 예를 들어 순수한 

태음력을 사용하는 이슬람 국가 중 사우디 아라비아의 공식 달력은 1년이 12개월, 



 
354.37일로 이루어졌다. 태음력은 태양력과 12일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오직 

33년에 한 번 일치한다. 
 
태음력의 시작은 각 문화마다 다른데, 그것은 달이 시작되는 시점이 될 수도 있고, 

삭이 뜬 다음 날이 될 수도 있다. 히브리 달력에서는 첫 날을 초승달이 처음으로 

뜨는 날로 정하고 있다. 태음월의 평균 길이는 29.530589 일이나 편의상 29 일과 

30일로 한 달을 구성하였다. 제대로 된 복잡한 태음력은 분수를 포함하여 그 길이를 

계산함으로써 일년 중 어떤 달이 29일이 되거나 30일이 될 지를 결정한다.  
 
희귀한 특정 사례나 국가를 제외하고는 태음력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태음력이란 인간의 시점에서 관찰한 현상 및 날씨의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층 진보한 캘린더 시스템이나 워치메이킹에서 문페이즈 표시를 

위해서 태음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나아가 태음력이 태양력과 통합된 형태가 있는데 

그것을 “태음태양력”이라고 지칭한다.  
 
태음태양력 

태양력과 태음력이 결합된 형태인 태음태양력은 기본적인 날짜의 흐름 및 계절 

그리고 달의 위상까지 한번에 보여준다. 일차적으로는 태양력이 주를 이루되 여기에 

부활적이나 기타 국가 행사일과 같은 달의 주기에 영향을 받는 사건을 계산해야 할 

경우에 필수적인 태음력까지 결합된 태음태양력은, 가장 활용도가 높으면서도 

정확한 캘린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태음태양력에서 한 달은 달의 주기를 

따르지만 이와 동시에 태양력의 사계절과도 일치해야 한다. 
 
태음월은 29 ½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태양월과는 같지 않다. 1 년은 총 354 일로 

매해 약 11 일씩 짧아진다.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후의 사건들은 

모두 기존에 정해진 계절과는 다른 시점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로 매 13 년에 한번 “열세 번째” 윤달을 설정하였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지난 

태음월로 인해 잃었던 날의 수를 메울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또한 메톤 주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메톤 주기 

기원전 500년경부터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에 의해 사용되었던 메톤 주기는 기원 전 

432년 즈음에 그리스 천문학자인 메톤이 만든 역법으로 태양력이 태음월의 정확한 



 
배수가 되는 19 년의 주기를 일컫는다. 19 년 주기는 곧 235 태음월이자 

2,940 일이다. 태음력으로 19 년과 태음월로 235 개월의 차이는 2 시간에 지나지 

않아서 메톤 주기는 매 219년에 단 한번 조정이 필요할 정도로 매우 정확한 편이다. 

메톤 주기의 계산법은 태음력과 태양력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언제 열세 번째의 

윤달을 추가해야 하는지 태음태양력의 신뢰할만한 계산법을 증명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이로 인해 매해 같은 달력의 시기와 사계절의 주기가 유지된다. 
 
이전에는 비과학적인 방식으로 계산되던 태음태양력은 메톤 주기의 도입으로 

공신력을 지니게 되었다. 메톤 주기에 따르면 19년 주기 안에 다음과 같은 순서의 

해에, 총 7 회 윤달을 추가해야 한다: 3, 6, 8, 11, 14, 17, 19 번째의 해가 바로 

그것이다. 이 주기는 또한 일식과 월식, 부활절을 예측할 수 있고 그리스와 히브리 

캘린더의 근간을 이룬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메톤 주기가 우연히 발견되었다는 

것인데, 당시에는 지구의 공전 궤도와 달의 공전 궤도의 주기가 각기 독립적이며 둘 

사이에는 그 어떤 물리적인 연관성도 없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